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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보안 미비점 개선 여부 확인 및 보안점검 체계화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및 

빗썸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유출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에서 해킹사실을 신고 받은 즉시, KISA 사고조사 인력이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고원인 분석 및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KISA)는 올해 1 월부터 3 월까지 21 개 취급업소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보안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 이행을 해당 업체별로 통보한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스템 접근통제 미비(17개사), 망 분리 미흡(16개사), 

이상 징후 모니터링체계 부재(17 개사), 가상통화 지갑·암호키 보안관리 

미흡(18 개사), 비밀번호 보안 관리 미흡(10 개사), 방화벽 등 보안 시스템 

부재(12개사) 등이 지적됐다.  

 

특히, 최근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 탈취가 일어난 코인레일, 빗썸의 경우도 

보안수준 점검 및 보완조치 권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레일의 경우 

해킹 사건 이후 사고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아직 전반적으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빗썸의 경우도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완조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미 

보안점검을 받은 거래소 21 곳을 대상으로 보안 미비점 보완조치 진행상황을 

확인해 6 월말까지 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오는 9 월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로 확인된 신규 거래소 전체를 대상으로 7 월 중 정보보안 

수준을 새롭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거래소에 대한 체계적 보안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해 ① 신규 취급업소 

확인 즉시, 해당 취급업소의 협조를 받아 보안점검 실시→ ②보안검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③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보안성이 높으나, 

암호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이버 사고 위협이 있어 보안상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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